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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다희 인턴 기자 = 배우 지예은이 넷플릭스 시리즈 '대환장 기안장' 촬영 후기를 털어놨다.

지난 29일 유튜브 채널 '비보티비'에서 지예은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MC 송은이가 "최근에 배 면허도 땄다며"라고 묻자, 지예은은 "네 맞다. 실기는 쉬운데 필기가 어려웠다. 필기를 꽤 많이 봤다.

한 번은 경험 삼아 보자고 해서 떨어지고 그 뒤로 두세 번은 더 갔다"고 했다.

이어 "너무 헷갈린다. 차랑 완전 다르다"며 "이제 거기 계신 분(시험장 직원)이 제 얼굴 알아서 '제발 붙었으면 좋겠다'고 하더

라. 이틀에 한 번꼴로 가니까"라며 웃었다.

'대환장 기안장'은 울릉도 기안장에서 웹툰작가 겸 방송인 기안84(김희민)와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 지예은이 숙박



객들과 펼치는 민박 버라이어티다. 지예은은 '대환장 기안장'에서 직접 배를 운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지예은은 '대환장 기안장' 성적을 엄청 신경 쓴다며 "열심히 찍은 만큼 그래도 많은 분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송은이가 "기안84랑 진이랑 같이하는 거지? 재밌었냐. 고생 많이 했지"라고 묻자, 지예은은 "끝나고 나서 울릉도 후유증이 생

길 만큼이었다. 제가 사실 여행 가는 걸 그렇게 안 좋아하고 집에만 있는 걸 좋아한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여행 유튜브를 많이 본다"며 "대리 만족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사실 자연에 큰 관심이 없는데 자연이 너무 예뻐서

눈물이 나더라. 일어나면 풍경이 너무 예뻐서 '내가 이렇게 자연을 모르고 살았다니'라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지예은은 "자연으로 힘을 받고, 또 거기서 생활하니까 힘들었다"고 했고, 송은이는 "고생 많이 했다"며 위로했다.

'대환장 기안장' 또 한다면 갈 거냐는 질문에는 "해야죠"라며 "솔직히 그때만 해도 '와 진짜 두 번은 절대 못 하겠다'고 생각했

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너무 좋았다"며 "저한테는 해볼 수 없는 뜻깊은 경험이었다"고 했다.

기안84와 진과 고생하면서 친해졌다고 했다. 그는 "진 오빠가 너무 월드 스타여서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같이 있

으면 '나 욕먹는 거 아냐'라고 생각했었다"고 했다.

"근데 그 장소는 전혀 그럴 수 없었고 저희 셋이 찐(진짜) 남매 케미스트리를 보여드린 것 같다. 계속 싸우고 해서 기안 오빠가

저희 말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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